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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찰카메라 24시간 4일 오후 8시20분

속초 수산시장에서 한 상인이 대게를 들어보이며 미소 짓
고 있다. 사진제공｜채널A

성큼 다가온 봄,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강원도
속초는 어떨까. 볼거리부터 먹을거리, 즐길거리가
가득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.

그 발길을 유혹하는 수산시장에선 갖가지 음식
들을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. 제작진은 도착하
자마자 사람들 손에 들린 상자를 주시한다. 상자
안을 보니 닭강정이 담겨있다. 몇 년 전 전국우수
시장박람회에 닭강정이 출품되고 유명해져 시장
내 매장만 16곳이나 된다. 손님들은 “꼬들꼬들하
고 깊은 맛에 식어도 맛있다”고 입을 모은다.

다음은 1000원의 행복을 즐길 시간. 11가지 씨
앗이 듬뿍 들어간 씨앗호떡과 찹쌀, 오징어다리,
당면 등을 넣고 만든 오징어순대, ‘대∼한민국!’만
외치면 공짜인 알배기새우튀김까지 먹을거리가
넘쳐난다. 또 이 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수수부꾸
미에 메밀전병도 인기다.

수산시장에 왔으니 동해의 신선한 해산물을 즐
겨야 하는 건 당연지사. 도치, 숭어, 광어, 우럭, 멍
게 등 7가지 활어를 주문하면 매운탕을 서비스로
제공한다.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 단돈 6만원이면
배불리 먹을 수 있다.

오후 8시20분 방송.
백솔미 기자 bsm@donga.com 트위터@bsm0007

‘먹거리천국’ 속초수산시장

음악 랭킹

2월 23일∼3월 1일,자료:멜론
1위 음악
정보보기순위 곡명

같은 시간 속의 너
아티스트 앨범명같은 시간 속의 너나얼

My Type 제시,치타,강남 언프리티 랩스타
그냥 Zion.T, Crush Young
미쳐 4minute Crazy
사랑은 미친짓 (Ft. 칸토) 15& 사랑은 미친짓
또 운다 또 다비치 DAVICHI HUG
화 (Ft. 진실) 매드클라운 Piece Of Mine
목소리 노을 보이지 않는 것들
시작이 좋아 2015 지민, 슬옹 언프리티 랩스타
환청 (Ft. 나쑈) 장재인 킬미힐미 OS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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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3월5일 고2때 학원 등록해 첫 수업
독립영화·연극무대 출연하며 기본기 다져
영화 ‘순수의시대’촬영 1년동안작품일지
캐릭터에 연기 열정과 성실함 그대로 담아

영화 ‘순수의 시대’ 가희 역 강한나

연기자 강한나(26)는 매일 두 종류의 일기를 쓴다. 연
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상을 적는 ‘배우일지’와 일상을
기록하는 ‘일기’다.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들인 습관이
다. 영화 ‘순수의 시대’(감독 안상훈·제작 화인웍스)를
촬영하던 1년 동안엔 ‘작품일지’까지 썼다. 연기 열정
과 성실함이 없다면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다.

끈기는 발레를 하며 익혔다. 세 자매 중 막내로 언니
들을 따라 다섯 살 때 발레를 시작한 지 꼭 10년째 되던
중학교 2학년 때 “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는 한계를 깨
달았다”고 했다. 발레를 관둔 이유이자 연기를 시작한
배경이다.

“발레는 대사 없는 연기 같다. 음악에 맞춰 표현하는
능력은 있었던 것 같다.”

고등학교 2학년이 된 2005년 3월5일, 연기학원에 등
록했다. 처음 연기 수업을 받았던 그 짜릿한 전율을 지
금도 기억하는 그는 정확히 10년이 흐른 3월5일 첫 주
연영화 ‘순수의 시대’를 세상에 내놓는다.

“며칠 전 일기를 쓰다 발견한 사실이다. 3월5일은 아
주 특별한 날이다. 10년 만에 더 특별한 날을 맞게 됐
다.”

중앙대 연극과를 졸업한 강한나는 재학 기간 중 1년
씩 두 번 휴학을 했다. “독립영화에 빠진 시간이었다”
고 돌이켰다. 출연한 독립·단편영화가 워낙 많아 “24편

까지만 세고 멈췄다”고 말할 정도다.
“대학 신입생 때 미쟝센단편영화제에서 독립영화를

처음 봤다. 그때까지 상업영화나 독립영화의 개념조차
없었다. 하하! 감독이나 배우가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
는 독립영화 방식이 매력적이었다. 뭐에 홀린 듯 프로
필 사진 들고 독립영화 제작진을 찾아다녔다.”

뿐만 아니다. 대학에선 수십편의 연극 무대에도 올랐
다. 안톤 체호프의 고전 ‘갈매기’ 등이 주로 소화한 연
극이다. ‘순수의 시대’에서 과시한 만만치 않은 연기력
은 이렇게 다진 기본기가 있어 가능했다.

조선 건국 초기가 배경인 ‘순수의 시대’는 사랑과 권
력, 복수 등 각기 다른 욕망에 빠진 세 남자와 그들을 관
통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다. 강한나는 주인공 가희 역
을 맡고 신하균, 장혁, 강하늘과 만났다.

신인이 그렇듯, 영화 주연을 맡기까지 경쟁이 치열한
오디션을 거쳤다. 감독과 제작진이 참여한 오디션을 마
칠 즈음 ‘하고 싶은 말을 더 해보라’는 주문을 받고 “어
떡해서든,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표현해 내겠다”고
당당하게 말했다. 자신감의 또 다른 표현이다.

“가희는 그 결이나 층이 다양한 여자 같았다. 이제껏
영화에서 이런 여자 캐릭터가 있었을까, 앞으로 또 나
올 수 있을까…. 그런 생각 많이 했다. 세 남자와 다른
분위기를 만들면서도 어색하지 않아야 했다. 가희와 남
자들이 앞서 보낸 그들만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상상했
다. 작품일지도 그래서 썼다.”

과감한 노출 연기도 펼쳤지만 그 수위나 표현 방식은
강한나에게 문제될 게 없었다. “부담스러웠다”고 했지
만 굳이 몸을 사리진 않았다. 영화를 본 가까운 친구들
은 “강한나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좋다”는 평가를 내
놨다고 했다.

“나이답지 않게 옛날 사람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.
이메일보다 손편지가 좋다.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
표현하는 연기자란 직업을 숭고하게 받아들이려고 한
다.” 이해리 기자 gofl1024@donga.com 트위터@madeinharry

“짜릿한 첫 연기수업의 추억
첫주연까지 10년걸렸어요”

스크린에 당당히 나선 새 얼굴 강한나는 20여편의 독립영화를 거치며 실력을 쌓았다. 첫 주연영화 ‘순수의 시대’에서 다채로운 매력
을 드러내며 향후 활동에 기대를 더하고 있다. 김종원 기자 won@donga.com 트위터@beanjjun


